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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ed to assess the roll of various abusive factors on suicide thoughts. In particular, the effects of negligence, 

physical and emotional abuse, as the subordinate variables of abuse, were examined on suicide ideation. In addition, the mediation 

effects of shame-proneness and friendships were also investigated. To achieve these specific objectives, subordinate dimensions 

of abuse such as negligence, physical abuse and emotional abuse were measured for 277 male and 275 female students from 

Seoul middle schools using a measurement tool. 

 Specifically, experiences of being abused and neglected, the level of suicide thoughts using scale for suicidal ideation (SSI), 

the level of shame-proneness and friendships using personal feelings questionnaire-2(PFQ-2), and schoolmate relationships were 

measured using a questionnaire.

 Analysis of collected data revealed that while suicide thoughts showed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with abuse and 

shame-proneness, there was a significant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suicide thoughts and friendships. In particular, negligence, 

physical abuse and emotional abuse had significant effects on suicide ideation, while emotional abuse had the greatest effect 

on suicide ideation. Shame-proneness and friendships partially mediated abuse and suicide thoughts. The findings of this study 

have contributed to understanding of factors related to suicide thoughts. In particular, the mediation effects of shame-proneness 

and friendships have been highligh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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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청소년 자살은 1990년대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의 

사망원인통계연보에 의하면 1997년 우리나라 청소년의 사망원

인으로 고의적 자해, 즉 자살이 10대에서는 3위, 20대에서는 

2위를 차지했던 것이, 2004년부터 2006년까지는 10대 청소년 

사망원인의 2위, 그리고 20대에서는 1위로 뛰어올랐다(통계청, 

1997; 2004; 2005; 2006a; 2006b). 또 조성진 등(2002)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중고등학생의 30.7%가 자살생각을 한 적이 

있고 실제 자살 시도율도 5.3%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06년 

한 해 동안 고의적 자해, 즉 자살로 인한 5세에서 24세까지의 

청소년 사망자수는 664명으로, 하루 평균 1.8명의 청소년이 

자살로 사망한 것을 볼 수 있다(통계청, 2006b). 가족구성원이자 

사회의 구성원인 한 사람의 자살이 미치는 사회 경제적 파급효

과를 감안할 때, 이처럼 높은 수치를 기록하는 청소년 자살은 

더 이상 방치해둘 수 없는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살은 자살생각(suicide thoughts)과 자살시도

(suicide attempts), 그리고 실제 완결된 자살(completed sui-

cide)의 세 단계를 거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Garland & 

Zigler, 1993). 이중 가장 빈번하게 보고되는 것은 자살생각으로, 

이는 삶이 더 이상 가치 있는 것이 아니며 현재의 어떤 문제나 

갈등으로부터 회피하기 위해서는 죽는 것이 더 낫다고 여겨서 

죽음을 계획하거나 죽는 것을 고려해보는(Goldney et al., 

1989) 상태를 말한다. 

자살생각과 자살시도, 그리고 실제 자살성공의 비율 간에는 

차이가 있지만(Garland & Zigler, 1993),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은 먼저 자살의도를 밝히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외부로 드러난 자살 의사는 높은 자살위험도에 관련시켜서 

주의깊게 보아야 한다(신민섭, 1992). 즉, 자살생각이 주목받는 

이유는 결국 이것이 생각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자살

시도로 이어지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자살 생각으로 임상

장면에 의뢰된 청소년의 16∼30%가 실제 자살을 시도했다는 

보고도 있다(Kovacs et al., 1993). 자살생각은 자살행동의 중요

한 예언지표가 될 수 있으며(Beck et al., 1979), 또한 우울이나 

부모로부터의 지원, 가족관계와 높은 상관을 갖는 지표라는 

점에서(김교헌, 2004; 이지연, 2005; 전영주․이숙현, 2000), 

자살실행의 예방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해서도 

그들의 자살생각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자살은 모든 연령대에서 일어난다. 그런데 청소년의 자살생

각과 시도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그것이 청소년기 특유의 

충동성과 미성숙에서 비롯되는 순간적인 오판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청소년기 자살이 충동적으로 감행된다는 것을 뒷받

침하는 증거는, 일반적으로 자살 시도로 인한 사망률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아지지만 자살시도율은 청소년기에 가장 높다는 

점에서도 드러난다(Fremouw et al., 1990). 청소년들은 명확한 

자살의사 없이 자살시도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불투명

하고 충동적인 자살시도가 성공하는 경우 그것은 당사자 개인

의 불행이면서 동시에 한 가정에 큰 상처가 된다. 

청소년 자살의 원인은 청소년기의 특성과 관련지어 이해할 

수 있는데, 급격한 신체적 변화 속에서 겪는 정서적 혼란과 

인지적 심리적 발달의 부조화는 우울과 불안, 좌절감, 공격성 

등을 촉발하는 계기가 된다. 이러한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 

정서적으로 취약해지는 청소년들은 자살충동에 쉽게 동요된

다. 그래서 성인의 자살은 우울증이나 정신분열 등 정신질환과 

관련되는 경우가 많지만 청소년의 경우는 정신질환과 덜 관련

되며(Crumley, 1982), 평소 잘 기능하던 경우에도 스트레스나 

보복의 동기에 의해 자살을 감행하는 경우가 많다(Glaser, 1981). 

또한 청소년의 자살은 사전에 계획된 것이기보다는 한 순간의 

우울한 기분에 의해 충동적으로 시도되는 경우가 많으며, 사소

한 갈등에 대해 극단적인 방식을 선택해서 문제 해결하려는 

충동적 경향이 자살 관련해서 나타나는 주요한 특징이라고 

하였다(박광배․신민섭, 1990; Brent, 1987). 

이러한 청소년 자살의 특징을 살펴보면 청소년기의 자살은 

실제 죽음에 이르려는 명확한 의도를 가진 것이라기보다는, 

자신의 고통을 표현하는 수단이자 도피의 방법으로 선택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석재호, 1979). 자살을 시도했던 

청소년의 대부분이 자살시도 1개월 후에는 정상적인 기능을 

회복하게 된다는 보고(Hawton et al., 1982)는, 청소년 자살의 

최종적인 목표가 죽음이 아니라 현실 도피나 구조 요청이었음

을 시사한다. 이렇게 볼 때 청소년의 자살시도는 예방 가능한 

것이며, 따라서 자살시도 이전에 표출되는 자살생각을 탐색함

으로써 청소년의 자살을 막고 자살에 관련된 심리적 역동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Brent et al., 1993; Shaffer et al., 1996).

그런데 청소년의 자살이나 자살생각이 자신의 고통에 대한 

일종의 호소이고 도움을 청하는 소리라고 본다면(석재호, 

1979), 그 고통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즉 청소년의 자살생각

이나 시도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청소년의 자살생각과 관련하여 고려해볼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변인이 양육환경이다. 자살이 자신의 존재가치에 대한 의문이나 

정체감을 혼란시킬 정도의 좌절, 그리고 도저히 해결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에 직면해서 보이는 마지막 자기 표현이라고 볼 때, 

청소년이 그런 수준의 심각한 좌절과 고통에 처하게 된 원인은 

가정이라는 환경적 요인에 관련된 것일 가능성이 크다.

실제 많은 연구들이 부모의 학대 및 강압적 혹은 방임적 

양육태도가 자살생각이나 자살시도를 촉발하는 요인임을 밝혀

내고 있다. 부정적 양육태도에 관련하여 빈약한 부모자녀 의사

소통이나 가족불화, 부적절한 모자관계, 돌봄의 결여 및 학대와 

자살생각 간의 상관관계를 밝힌 연구들이 있으며(Adam et 

al., 1994; Hollis, 1996), Gibb 등(2001)을 비롯한 몇몇 연구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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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m et al., 1992; Borowsky et al., 1999)은 다른 학대 요인보

다도 특히 신체적 학대가 자살생각과 관련된다는 사실을 보고

하고 있다. 또한 정신병원 입원환자 중에서 자살위험이 높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서 Grilo 등(1999)은 학대받

은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더 자살위험

이 높다고 보고했다. 또한 대학생 이상의 연령층을 대상으로 

연구를 한 Nilsen과 Conner(2002)는 아동기의 신체 및 정서적 

학대가 자살사고와 관련이 있다고 했으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른 연구들(Silverman et al., 1996; Kaplan et al., 1999)에

서도 아동기의 신체적 학대와 자살사고가 관련이 있다는 주장

을 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전영주(2001)는 부정적 양육경험이 남녀 고등학

생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한 바 있고, 최태산

(1997)은 부모 훈육의 정당성이 남자비행청소년의 자살생각과 

관계가 있음을 밝혔으며, 임명원의 연구(1998)에서도 부모의 

권위적인 양육태도나 처벌의 정도는 청소년의 자살생각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또, 아동기 학대경험과 자살사고의 관계를 밝힌 

박경(2005)의 연구를 보면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학대 

및 부모간의 폭력 목격 경험이 자살사고와 유의한 상관을 보였

으며, 특히 방임과 정서적 학대, 중복피해가 자살생각에 대해 

유의한 설명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학대받은 경험에 의해 자살생각이 증가하는 과정은 

두 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다. 즉, 학대경험 자체가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쳐서 자살생각을 촉발시키는 점도 있지만, 한편으로

는 학대받은 경험이 수치심을 증가시켜서 자신의 존재에 대한 

수치심이 높아지면서 자살생각이 증가하는 측면도 있을 것이

다. 또는 학대경험이 친구관계를 악화시켜서 친구관계에서 

충분한 지지와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살생각이 증가하

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즉, 수치심이나 친구관계를 매개요인으

로 생각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학대경험과 자살생각을 매개하는 요인으로서 수치심을 생

각해보면, 수치심은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볼까를 의식하면서 

타인의 눈으로 스스로를 부족하고, 결핍되었으며, 부적절하다

고 평가하는 데에서 오는 고통스러운 감정을 말한다(Tangney 

et al., 1992; Wells & Jones, 2000). 수치심은 죄책감과 더불어서 

주목받고 있는 이차적인 정서로서, 최근 들어서 특히 수치심과 

죄책감을 구분하는 관련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죄책감은 

구체적인 어떤 행동에 대한 비판으로 받아들여진다는 점에서 

보다 덜 해로운(전철은, 2002; Dearing et al., 2005) 반면에, 

존재 자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되는 수치심은 우울, 섭식장애, 

알콜중독, 자살 등 여러 심리적인 문제에 관련되어 부정적인 

기능이 더 큰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Andrews et al., 2002; 

Cook, 1988; Dearing et al., 2005; Ghatavi et al., 2002; Lewis, 

1987; Sanftner et al., 1995).

특히 학대 등의 심각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파생되는 여러 

부적응 문제에 관련하여 수치심에 대한 연구가 많이 시도되고 

있는데(전철은, 2002; Andrews et al., 2000; Feiring et al., 

2000; Street & Arias, 2001), Andrews 등(2000)의 연구에 

의하면 학대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유발하는 과정에서 

수치심이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인에 의해 폭행

을 당한 사람들은 복종과 좌절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러한 

강제적인 복종은 희생자로 하여금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결국 

이러한 수치심이 다양한 병리적 증상과 연결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연구(Feiring et al., 2000)에 의하면 학대에 대해 자기비

난을 많이 하고 수치심을 더 많이 느끼는 사람일수록 자존감은 

더 낮고 우울감과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이 더 높다고 한다. 

Street와 Arias(2001)의 연구에서도 수치심이 심리적인 학대와 

외상후스트레스 장애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도 심리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미치

는 영향을 다룬 전철은(2002)의 연구를 보면 수치심은 심리적 

증상과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들을 통해서 볼 때, 어린 시절에 학대받은 경험이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곧장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학대 

경험에 의해 증가된 수치심에 의해 자살생각이 높아진다는 

가설을 세워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부모에게서 학대받은 경험이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

는 과정에서 또다른 매개요인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이 친구

관계이다. 청소년기는 또래 애착이 증가하는 시기로서, 부모로

부터 받던 지지와 인정을 또래관계로부터 받기를 기대하게 

된다. 고민이 생겼을 때에도 부모와 의논하겠다는 경우보다 

친구와 의논하겠다는 비율이 훨씬 더 높게 나올 정도로 청소년

의 또래의존도는 높다(박경애 등, 1993). 그리고 친구들로부터 

충분한 정서적 지지를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은 청소년

기의 정신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친구관

계는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련하여 홍나미(1998)는 청소년기에 원만한 또래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것은 고립을 초래하여 자살생각을 증가시킨다고 

하였고, Cole 등(1992)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서 자살위험이 높은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빈약한 친구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하였다. Kandel, Raveis와 Davies(1991)는 

또래와의 상호관계 부족이 우울을 유발하여 자살생각을 일으킨

다고 하였고, 이외에도 많은 연구에서 청소년기에 친구관계에

서의 어려움이 자살시도와 유의한 상관을 갖는다고 보고하고 

있다(Kaltiala-Heino et al., 1999; Manson et al., 1989; Prin-

stein et al., 2000; Stewart et al., 1999; Tomori, 1999). 또 

친구관계에 대한 애착이 자살충동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문경숙(2006)에 따르면 친구에 대한 애착이 높을수록 자살충동을 

적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제까지 친구관계가 자살생각에 대해 갖는 중재나 

매개 효과를 다룬 연구는 충분하지 않으며, 그 결과도 일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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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가령 남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아동기 

학대경험과 자살사고 간의 관계를 다룬 박경의 연구(2005)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학대와 자살사고 간의 중재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친구지지의 역할을 연구한 정영주․정영숙

(2007)에 의하면, 친구지지는 인지적 와해에서 자살생각에 이르

는 과정에서 매개요인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또 여고생의 학대경험과 자살사고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가 갖는 매개효과를 연구한 박경(2007)의 연구에서는 가족

지지, 교사지지, 또래지지 중에서 가족지지만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보고되는 등, 친구관계나 또래지지의 중재나 매개효과

에 대한 결과들은 약간씩 다르게 나타났다. 

한편 각종 위험요인들이 청소년의 자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보호요인이 매개하여 완충하는지를 살펴본 김순규

(2008)의 연구에 의하면 부모의 지지와 교사의 지지는 각 위험

요인으로부터 자살생각을 완충하는 보호요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보호요인으로서 

부모와 교사의 지지를 다루었을 뿐, 친구지지는 변인으로 포함

하지 않았다. 하지만 청소년기 친구관계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친구지지나 친구관계가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은 필요할 것이다. 또한 김순규의 같은 연구(2008)

에서 부정적인 또래관계가 청소년 자살에 대한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는데, 그렇다면 반대로 긍정적인 

또래관계가 청소년 자살에 대한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가정을 세워보는 것도 가능하다. 

실제 자살관련 위험요인이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

에서 친구관계가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된 연구들이 

있다. 정영주(2006)는 우울과 인지적 와해가 청소년의 자살생

각에 미치는 경로를 탐색하고 그 과정에서 친구지원이 갖는 

역할을 살펴보았다. 이에 따르면 친구 지원은 청소년 자살에 

대한 보호요인으로서의 기능을 하여, 청소년들이 친구관계에

서 정서적 안정을 얻지 못하고 도움을 받지 못할수록, 또한 

친구와의 교제에서 즐거움을 못 느낄수록 자살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청소년의 수치심과 친구관계는 아동기 

학대경험이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매개요인으로

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아동기의 학대경험이 

수치심이나 친구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영향을 받은 

수치심이나 친구관계가 청소년의 자살생각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대와 수치심, 친구관계는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아동기 학대경험이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수치심이 매개효과를 가지는가? 셋째, 아동기 학대경험이 자살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 친구관계가 매개효과를 가지

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서울 시내 3개 중학교 1, 2, 3학년에 재학중인 남녀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중학생을 연구대상으로 한 이유

는 청소년의 자살율이 15세경부터 급격하게 높아진다는 통계

청의 조사결과(통계청, 2006b)를 반영한 것이다. 즉, 높은 자살

율을 보이기 시작하는 15세 전후 연령층이 분포하고 있는 중학

생을 대상으로 하여 자살생각이 나타나는 원인을 연구하였다. 

최종 분석에 사용된 사례는 552명으로, 이들의 평균연령은 

14.55세(SD=.79)였고, 남학생은 277명(50.2%), 여학생은 275

명(49.8%)이었다. 가족구조에 관련해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

망, 이혼, 별거하거나 재혼한 사례가 45명(8.2%)이었고, 이에 

해당하지 않은 사례가 507명(91.8%)이었다. 또 부모학력을 

보면 아버지는 고등학교 졸업이 42.2%로 가장 많았고, 대학교 

졸업이 39.1%, 대학원 졸업이 9.2%, 초․중학교 졸업이 6.2%, 

그리고 전문대 졸업이 3.3% 순이었다. 어머니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56.9%로 가장 많았고, 대학교 졸업이 31.0%, 초․중학교 

졸업이 6.3%, 대학원 졸업이 3.3%, 전문대 졸업이 2.5%로 

나타났다. 

2. 연구 도구

1) 자살생각 척도

자살생각의 정도와 심각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Beck 등

(1979)에 의해 개발된 Scale for Suicidal Ideation(SSI)을 신민섭 

등(1990)이 자기보고식 척도로 변형시킨 자살생각척도를 사용

하였다. SSI는 원래 3점 척도로 된 19문항의 척도로서 임상장면

에서 임상가가 면접을 통하여 평정하게 되어 있으나, 피검자들을 

일일이 면담하는 어려움을 감안하여 신민섭 등이 자기보고형 

질문지로 변형시켰다. 본 연구에서도 이를 활용하여 5점 척도의 

자기보고 질문지 형식으로 자살의도와 자살생각의 정도를 측정

하였다. 내용은 ‘어떻게 자살할 것인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

해봤다’, ‘내가 살아있지 않은 편이 차라리 나을 것이라고 생각

한다’ 등으로 구성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살을 진지하게 고려

하거나 죽는 방법을 생각해보는 등 자살충동이나 자살의도가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s α값은 .932로 나타났다. 

2) 학대경험 척도

학대경험을 측정하기 위하여 기존의 아동학대 관련 척도들

을 수정 보완하여 재구성한 김현수(1997)의 학대 및 방임경험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이는 총 21문항에 방임 척도, 신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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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척도, 정서적 학대 척도의 3개 하위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방임척도는 총 7문항으로서 안전관리 소홀, 의식주관리 

소홀, 건강관리 소홀, 비행의 방조, 애정의 소홀에 관련된 문항으

로 이루어져 있다. 신체적 학대 척도는 7문항으로서 가벼운 

형태의 신체적 학대, 상해의 위험이 있는 신체적 학대, 습관적 

구타, 동기상 훈육차원의 체벌과 뚜렷이 구별되는 처벌 및 

폭력 행위를 나타내는 문항들로 이루어져 있다. 정서적 학대 

척도 역시 총 7문항이며, 모욕적 행동에 관한 문항, 차별이나 

편애에 관한 문항, 언어적 학대에 관한 문항들로 이루어져 

있다. 응답자는 각각의 문항에 관하여 자신이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얼마나 자주 그런 경험을 했는지에 

따라서 ‘전혀 없었다’, ‘일 년에 한두 번’, ‘3, 4개월에 한두 

번’, ‘한 달에 한 번 정도’, ‘일주일에 한번 이상’으로 구성된 

5점 척도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대 수준이 심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s α값은 방임이 .716, 신체적 학대가 

.873, 정서적 학대가 .862, 전체 학대는 .894로 나타났다.

3) 수치심 척도

수치심 척도는 Harder와 Lewis(1987)가 개발한 PFQ-2 

(Personal Feelings Questionnaire-2)를 우리말로 번안한 심종

온(1999)의 개인느낌 질문지에서 수치심 관련 10문항을 선별적

으로 사용하였다. 이것은 수치심에 관련된 정동적인 기술어를 

제시하고 그것을 경험한 빈도를 5점 척도상에서 평정하게 한 

것으로, ‘당황스럽게 느낀다’, ‘다른 사람의 웃음거리가 된 것 

같은 기분이다’ 등이 포함된다. 대상이 청소년임을 감안하여 

‘자의식’ 등 용어는 따로 쉬운 말로 풀이한 내용을 덧붙였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s α값은 .881로 

나타났다. 

4) 친구관계 척도

친구관계는 유윤희(1994)의 연구에서 사용된 학교생활적응 

검사도구 중 친구관계에 해당하는 8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줄 친구가 많다’, ‘터놓고 이야기할 학교 친구가 많다’ 등의 

문항으로 이루어져서, 점수가 높을수록 친구에 대해 호의적이고 

긍정적인 친구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또래로부터 더 높은 지지

를 받는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s α값은 .706으로 나타났다. 

3. 연구 절차

본 연구를 위한 설문은 서울 소재 3개 중학교에서 담당교사에 

의해 수업시간 중에 실시되었다. 사전에 연구자가 해당교사에

게 설문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였고, 교사가 이를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설문이 이루어졌다. 전체 설문에 소요된 

시간은 약 30분 정도였다. 전체 응답자는 582명이었으나, 이 

중 무작위로 응답하여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552부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4.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된 구체적인 분석방법을 살펴보면, 먼저 

각 영역에 대한 신뢰도를 측정하였으며,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또 학대와 

수치심, 친구관계는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

여 상관분석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학대와 자살생각 

간의 관계에서 수치심과 친구관계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

여 각각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은 모두 유의수준 

p<.05, p<.01, p<.001에서 검증하였으며, 통계처리는 SPSS Win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Ⅲ. 결  과

1. 아동기 학대경험과 수치심, 친구관계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학대경험과 수치심, 친구관계, 자살생각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먼저 각 변인간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먼저 자살생각은 방임(r=.320, p<.01), 신체적 

학대(r=.451, p<.01), 정서적 학대(r=.517, p<.01), 수치심

(r=.546, p<.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특히 수치심 

및 정서적 학대와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낸 데 반해서 

친구관계(r=-.348, p<.01)와는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즉, 학대를 많이 받을수록, 수치심이 높을수록, 또래관계

가 좋지 않을수록 자살생각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한편 아동기 

학대경험의 하위요인인 방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는 자살

생각(r=.320~.517, p<.01) 및 수치심(r=.311~.421, p<.01)과 유

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이는 학대의 강도가 높아질수

록 자살생각과 수치심을 느끼는 정도도 커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학대경험과 친구의 상관관계를 보면, 방임과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는 친구관계와 유의한 부적관계를 

보여서(r=.170~.198, p<.01), 방임되거나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받는 경우 친구관계의 만족도도 낮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 상관은 높지 않았다. 종합해보면 아동기 학대경험이 

높아지면 수치심과 자살생각이 증가하지만, 학대, 수치심, 자살

생각이 증가할 때 또래관계 만족도를 나타내는 친구관계는 

낮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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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아동기 학대경험, 수치심, 친구관계와 자살생각 간의 관계

1 2 3 4 5 6

1 방임

2 신체적학대

3 정서적학대

4 수치심

5 친구관계

6 자살생각

1

.388

.419

.319

-.170

.320

**

**

**

**

**

 

1

.686

.311

-.196

.451

**

**

**

**

 

 

1

.421

-.198

.517

**

**

**

 

 

 

1

-.344

.546

**

**

 

 

 

 

1

-.348**

 

 

 

 

 

1

**p<.01

<표 2> 학대경험 및 수치심, 친구관계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인 B β t R
2

F

학대경험 방  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383

.626

1.057

.106

.162

.361

2.655

3.241

7.122

**

***

***

.294 75.910***

수치심 .336 .435 11.324*** .189 128.244***

친구관계 -.070 -.230 -5.542*** .053 30.711***

**p<.01 ***p<.001

다음으로, 학대경험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수치심, 친구관계의 영향

을 알아보기 위하여 각각에 대한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표 2>와 같다. 학대경험의 하위변인인 방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방임

(B=.383, p<.01), 신체적 학대(B=.626, p< .001), 정서적 학대

(B=1.057, p<.001)가 모두 자살생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모델에서 예언변인의 설명력은 29.4%였

다. 자살생각에 대한 예언변인으로서의 영향력은 정서적 학대

(β=.361, p<.001)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신체적 학대(β=.162, p<.001), 방임(β= .106, p<.0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수치심은 자살생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β=.336, p<.001), 자살생각에 대한 수치심의 설명력

은 18.9%였다. 친구관계도 자살생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β=-.070, p<.001), 자살생각에 대한 친구관계

의 설명력은 5.3%였다.

2. 아동기 학대경험이 수치심을 매개로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학대경험과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수치심의 매개효과를 검

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의 절차를 사용하였다. 매개

효과에 관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세 단계의 조건이 충족

되어야 하는데 첫째,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

한 영향을 미쳐야 하며 둘째,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통계적으

로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하고 셋째, 독립변수와 매개변수가 

동시에 종속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이때 종속변

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영향력이 세 번째 단계에서보다 두 번째 

단계에서 더 커야 매개효과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으며(partial 

mediating), 세번째 단계에서의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영향력이 유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개변수가 완전매개효과

(complete mediating)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수치심의 매개

역할에 대한 검증결과는 다음의 <표 3>과 같다.

학대경험과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수치심의 매개효과를 보

면, 먼저 수치심을 종속변수로 한 회귀 분석에서 학대경험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독립변수(β=.435, p<.001)인 것으로 나타

나서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첫 번째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다. 

또한 자살생각을 종속변수로 한 모형의 회귀분석에서 학대경험

은 정적인 유의한 영향(β=.531,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나 두 번째 조건도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매개변수인 수치심을 추가하여 학대경험과 함께 독립변수로 

투입하고 자살생각을 종속변수로 한 모형에서, 학대경험의 

영향력(β=.363, p<.001)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수치심에 대

하여도 유의한 영향력(β=.388, p<.001)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세 번째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다. 이러한 조건들로 미루어 

볼 때 학대경험과 자살생각은 수치심에 의해 부분 매개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학대받았다고 지각할지라도 수치심이 

낮아지면 자살생각은 낮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

서 학대경험은 자살생각 변량의 28.2%를 설명하였고, 학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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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아동기 학대경험이 수치심을 매개로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독 립 변 인
종 속 변 인

ΔR
2 β

1단계 : 독립변인 → 매개변인

학대경험 → 수치심
.189 .435***

2단계 : 독립변인 → 종속변인 

학대경험 → 자살생각
.282 .531***

3단계 : 독립, 매개변인 → 종속변인

학대경험 → 자살생각

수치심 → 자살생각

 

.404

 

.363***

.388***

***p<.001

<표 4> 아동기 학대경험이 친구관계를 매개로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독 립 변 인
종 속 변 인

ΔR2 β

1단계 : 독립변인 → 매개변인

학대경험 → 친구관계
.053 -.230***

2단계 : 독립변인 → 종속변인 

학대경험 → 자살생각
.282 .531***

3단계 : 독립, 매개변인 → 종속변인

학대경험 → 자살생각

친구관계 → 자살생각

 

.336

 

.476

-.239

***

***

***p<.001

험과 수치심을 포함한 모델은 자살생각의 40.4%를 설명하였다. 

3. 아동기 학대경험이 친구관계를 매개로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학대경험과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친구관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앞에서와 같이 Baron과 Kenny(1986)의 절차를 

사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표 4>와 같다. 

학대경험과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친구관계의 매개효과를 

보면, 먼저 친구관계를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에서 학대경험

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독립변수(β=-.230, p<.001)로 나타났으

며, 자살생각을 종속변수로 한 모형에서도 학대경험은 정적인 

유의한 영향(β=.531,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

변수인 친구관계를 추가하여 학대경험과 함께 투입하고 자살생

각을 종속변수로 한 모형에서, 학대경험의 영향력(β=.476, 

p<.001)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친구관계에 대하여도 유의한 

영향력(β=-.239, p<.001)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세 번째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다. 이러한 조건들로 미루어 볼 때 학대경험과 

자살생각은 친구관계에 의해 부분 매개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학대받으면 친구관계가 나빠지고, 이렇게 나빠진 친구관계

는 자살생각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학대경험은 

자살생각 변량의 28.2%를 설명하였고, 학대경험과 친구관계를 

포함한 모델은 자살생각의 33.6%를 설명하였다. 

Ⅳ. 논  의

본 연구는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아동기 학대경험, 

수치심, 친구관계 등을 통해 알아보고, 특히 학대경험과 자살생각 

간의 관계에서 수치심과 친구관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했

다. 이를 통하여 아동기 학대경험이 청소년기의 자살생각에 영향

을 미치는 과정에 이를 매개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 첫째로 아동기 학대경험, 수치심, 친구관계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학대경험과 수치심, 친구관계

는 모두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학대경험은 방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가 

모두 자살생각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영향력은 정서적 학대

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신체적 학대, 방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속변인의 전체 설명력은 29.4%였다. 즉, 부모에 

의해 방임되고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받았다고 지각할수록 

삶이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정도, 현재의 어떤 

문제나 정서적 고통으로부터 회피하기 위해 죽는 것이 더 낫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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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겨 죽음을 계획하거나 죽는 것을 고려해보는(Goldney et 

al., 1989) 정도가 더 커진다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자살생각의 정도를 높이는 데에 정서적 학대가 

가장 큰 비중을 가지고 있었고, 다음으로 방임과 신체적 학대가 

높은 영향력을 보였다는 데 주목할 만하다. 이는 양육자가 

아동을 위협, 무시하거나 증오를 보이거나, 차별, 욕설을 함으로

써 공포감을 느끼게 하고 생활에 대한 의욕을 잃어버리게 하는 

정서적인 학대(이대근, 2001; 이소희, 2002)가 고의적, 반복적으

로 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써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방임이나, 몸이나 도구 등에 의해 신체적 손상을 입히는 신체에 

가하는 학대보다 더 심하게 청소년의 자살생각을 유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부모님이 ‘식사 때가 되었는데 나에게 밥을 

챙겨주지 않는’ 방임당한 경험이나, ‘손으로 나의 팔, 다리나 

머리, 뺨 등을 때리는’ 신체적 학대를 받은 경험보다 더욱더 

강하게 자살생각을 유발하는 요인은 ‘심하게 꾸짖거나, 위협하

거나, 차별하거나, 무시하는 말을 하는’ 정서적 학대인 것이다. 

설령 자녀를 때리지 않고 방임하지도 않고 키운다고 해도, 

말이나 태도로 정서적인 상처를 입히는 것만으로도 자녀는 

‘삶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지 못하고, 어떤 문제로부터 회피하

기 위해서 죽는 것이 더 낫다고 여기는’ 자살생각을 키울 수 

있음을 이 결과는 보여준다. 

또한 수치심과 친구관계는 자살생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곧 스스로를 부족하고 결핍되었으며 

부적절하고 무력하다고 느끼는(Tangney et al., 1992; Wells & 

Jones, 2000) 수치심의 정도가 커지면, 자살을 진지하게 고려해보

거나 죽는 방법을 생각해보는 자살충동이나 자살의도도 증가한

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친구에 대해 호의적이고 또래에게서 

긍정적인 지지를 받아서 좋은 친구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그러

한 자살충동이나 자살의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아동기 학대경험이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서 수치심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수치심은 학대경험과 자살생

각을 부분적으로 매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대경험 

자체가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쳐서 자살생각을 촉발시키는 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학대받은 경험이 수치심을 증가시켜서 

자기 존재에 대한 수치심이 높아지면서 자살생각이 증가하는 

측면도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수치심은 학대경험과 자살생각

을 매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학대경험과 수치심을 포함한 

모델은 자살생각의 40.4%를 설명하고 있다. 

수치심은 자신을 타자화하여 바라보는 것이며, 그러한 타인

의 시선으로 보는 자신이 매우 부적절하고 부족하고 결핍되었

다고 느끼는 데에서 오는 고통스러운 감정이다(Tangney et 

al., 1992; Wells & Jones, 2000). 이처럼 자신을 부적절하고 

초라하게 느끼는 데에는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기존에 

수행되었던 적지 않은 연구들(Andrews & Hunter, 1997; 

Feiring et al., 2000)에서는 학대가 수치심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원인임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연구를 통해서 학대경험이 이러한 

고통스러운 자의식정서인 수치심을 매개로 해서 자살생각을 

증가시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 이와 유사하게 전철은

(2002)이나 Street와 Arias(2001)도 학대경험이 외상후 스트레스

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수치심이 매개역할을 한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연구를 통해서 보면 부모나 양육자에 의해서 신체적, 

정서적으로 부당하게 대우받고 무시, 방치, 차별당하는 학대받

는 경우, 그러한 학대경험이 ‘현재의 문제나 정서적 고통으로부

터 회피하기 위해 죽음을 계획하거나 고려해보는(Goldney 

et al., 1989)’ 자살생각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도 하며, 혹은 

학대경험이 자신을 부적절하고 부족하다고 여겨서 무가치하게 

느끼게 만드는 수치심을 증가시켜서 이러한 수치심을 통해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매개효과에 대한 검증을 통해서 자살생각의 발생에 있어서 

수치심이 갖는 중요성을 입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살생각

에 이르는 경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매개효과의 의미는 

치료적 개입의 의의도 지니는데, 학대적 환경이라는 요인이 

개인적인 힘으로는 변화시키기 어려운 환경적인 것이며, 특히 

학대 경험은 이미 바꿀 수 없는 경험적 사건인 데 비해서 현재 

느끼는 수치심 정도는 어느 정도 개입이 가능한 정서적인 문제

이기 때문이다. 수치심의 매개경로를 확인한 것은 곧 학대가 

있더라도 수치심이 낮아지면 자살생각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하며, 그렇다면 청소년의 자살생각을 줄이기 위해

서 학대적 환경을 변화시키는 가정복지 차원의 개입과 더불어서 

수치심을 낮추는 심리치료적 개입도 효과적일 것이다. 

둘째, 아동기 학대경험이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 

친구관계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친구관계는 학대경험과 자살

생각을 부분적으로 매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대경

험 자체가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쳐서 자살생각을 촉발시키는 

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학대받은 경험으로 인해서 친구관계

가 나빠지고, 이렇듯 친구들과 호의적이고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또래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게 되면서 자살

생각이 증가하는 측면도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친구관계는 

학대경험과 자살생각을 매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학대경험

과 친구관계를 포함한 모델은 자살생각의 33.6%를 설명하고 있다.

청소년기는 친구관계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는 시기이며

(유안진 등, 2005), 더불어서 친구에 대한 애착도 커지는 시기이

다(장휘숙, 1997).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청소년들은 다른 

사람보다도 친구로부터 긍정적 지지를 받고 정서적 안정을 

얻고자 한다. 그런데 아동기에 양육자로부터 신체적, 정서적으

로 부당하게 대우받고 무시, 방치, 차별당하는 경우, 이러한 

학대경험은 이후의 친구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친구로

부터 적절한 정서적 지지나 도움을 받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렇듯이 학대받은 청소년이 친구관계에서 낮은 수준의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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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도를 보이는 한 가지 원인은 학대로 인해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기술을 제대로 익히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아동기 

학대경험은 정서인식이나 인지해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서, 학대받은 아동은 상대의 정서나 의도를 부정적으로 판단하

는 경향이 있다(김은경, 2008). 상대의 정서와 의도를 적대적으

로 해석하는 이러한 태도는 긍정적인 친구관계의 형성을 저해

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또래로부터 긍정적인 지지나 정서적 만족을 얻지 못하기 때문

에, 위기에 처해서도 불안을 적절히 해소하거나 바람직한 방식

으로 해결할 기회를 모색하지 못하여 결국 극단적인 도피로서 

자살생각이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친구관계가 학대경험과 자살생각을 매개하는 요인으로 밝

혀진 만큼, 학대받으며 자란 청소년이 자살생각에 몰두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친구관계에 대한 개입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청소년기는 질풍노도라고 할 만큼 신체적, 정서적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며, 그만큼 큰 내적 동요를 겪는 시기이다. 

특히 아동기에는 문제가 잠복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아동기에 

학대를 경험한 이들이 청소년기에 들어서서 겪는 불안과 갈등은 

더욱 클 것이다. 이때, 각종 위험요인이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부모와 교사의 지지가 매개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

(김순규, 2008)가 있으나, 학대받은 가정에서 자란 청소년의 경우

는 학대적인 부모나 양육자로부터의 지지를 기대하기 힘들다. 

따라서 학대받은 청소년들이 자살생각을 증가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은 친구지지나 교사지지일 

것이다. 그런데 청소년기에 가장 쉽게 얻을 수 있는 정서적 

지원은 허물없이 지내는 또래에게서 올 가능성이 높다. 청소년

들에게 고민이 생겼을 때 누구와 의논하겠느냐고 물었을 때에도 

부모나 교사보다는 친구와 의논하겠다는 비율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났다(박경애 등, 1993). 이런 점에서 아동기에 학대받으며 

자란 청소년들이 자살생각이라는 위험요인을 증가시키는 과정에 

개입하고자 한다면, 이는 친구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효과적이다. 

따라서 학대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자살문제에 개입할 때 

친구관계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가령 

또래상담을 활용하여 필요한 정서적 지지를 제공한다거나, 

유사한 경험을 가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집단상단을 실시하여 

서로에게 정서적인 지지체계가 되어줄 수 있도록 상황을 구조

화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것이다. 아동기의 학대경험 

자체는 변경할 수 없는 문제이지만, 현재의 친구관계를 돈독하

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또래로부터 지지와 지원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된다면,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자살생각으로 빠져

드는 위험은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아동기 학대 경험이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수치심과 친구관계가 갖는 매개효과를 살펴보

았다. 연구를 통해서 학대경험이 이러한 자살생각에 이르는 

과정에서 수치심과 친구관계가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린 시절에 학대를 받으면 이로 인해 수치심이 높아지고 

친구관계가 악화되면서 결국 자살생각이 증가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학대받은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

기 위해서는 수치심을 감소시키고 친구관계를 지원해주는 노력

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이번 연구는 대상이 중학생으로 한정되었다는 제한

점을 가지는 만큼, 후속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연령별로 구분해서 

자살생각에 접근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실제 2004년에서 

2006년까지 인구통계를 보면 자살이 10대 청소년 사망원인의 

2위이고 20대의 사망원인 1위로, 연령대별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통계청, 2004; 2005; 2006a; 2006b). 또한 10대와 

20대는 발달과업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10대 초반과 후반, 그리고 20대 초반의 자살생각 정도나 그 

배경, 이를 매개하거나 중재하는 요인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이러한 연령별 차이를 고려한 연구를 한다면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대한 더욱 구체적인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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